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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불자와 국민 여러분! 
오늘은 인류의 스승이요 우리의 좋은 벗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
다. 경건한 신심으로 두 손 모으고 환희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합
니다.
 
모든 이웃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희망이 넘치고 저마다의 마음에 따뜻한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모두는 깊은 성찰과 
지혜의 눈으로 이 시대에 부처님이 오신 뜻을 새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발심하고 수행하셨
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한 복판에서 진리를 구현하셨습니
다. 계급을 구분하고 인종을 차별하는 잘못된 가치를 지적하고 인간 평
등과 존엄의 가치를 세우셨습니다. 물질과 권력을 향한 탐욕과 독점이 
득세하는 척박한 시대에 오직 사람이 주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두
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과 조화의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셨습니다. 우
리의 스승이요 세상의 벗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늘도 중생이 살아가고 있
는 역사의 삶터에 계십니다.

이 땅에 좋은 세상 가꾸기를 꿈꾸는 불자 여러분!
오늘 부처님 오신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으뜸으로 받들어야 
할 가치는 바로 공동체의식입니다. 서로가 의지하며 평화와 행복을 이루
는 상생의 세계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늘이 있어 땅이 있고 땅이 있어 하늘이 있습니다. 물과 
바람과 흙의 도움으로 만물이 생장합니다. 농부와 노동자의 땀과 정성이 
있기에 사람은 밥을 먹고 아름다운 정신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손을 잡고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과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이 이와 같이 분명하지만, 오늘의 우
리 사회는 우울하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자연생태의 재앙이 생명을 위



협하고, 야만적인 전쟁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하고, 분단의 장기화가 
민족공동체를 위협하고, 양극화가 사회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에 또다시 놓였습니
다.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탐욕과 증오를 내려놓고, 편견과 차별을 
내려놓고, 멈추어 서서 다시 바라볼 것을 염원합니다. 그리하여 연대와 
협력의 손을 잡고 평화와 행복의 길에 동행합시다.

이웃을 부처로 모시는 일이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기를 발원합니다. 농민
이 논밭에서 호미와 괭이를 잡는 세상을, 빈민과 노동자가 거리에 나앉
고 일터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는 세상을, 아이들이 친구와 우정을 나누
고 가정에서 크게 웃는 세상을, 청년들이 냉혹한 삶의 전쟁터에서 불안
에 떠는 일이 없는 세상을, 짐이 된 노인들이 쓸쓸히 석양을 바라보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국정의 지도자, 지식인, 종교인 모
두가 힘을 모으기를 희망합니다. 

중생을 떠난 부처는 없으며 고통의 사바세계를 제도함이 바로 정토세계
를 구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역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산천은 새 소리, 바람 소리, 초목의 푸른 빛, 그리고 형형색색의 꽃들이 
오늘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극한 정성으로 축원 올립니다.

생명이여! 자유로우소서, 평화로우소서, 행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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